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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도시에는 ‘전통명가 ( 老字号 )’

가 있다 . 이러한 전통명가들은 독특

한 전통 공예와 뛰여난 제품 품질을 

바탕으로 세월의 풍파와 시대 경제의 

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자

체 브랜드 특색으로 오늘날 경제시장

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

며 이미 그 자체의 상업적 의미를 넘

어 도시의 독특한 문화적 기억을 담고 

있다 .

장춘에도 이런 백년의 전통명가

가 있다 . 그 이름을 언급하면 시민들

은 언제나 금빛찬란한 간판과 몇세대

에 거친 민족기업가들의 전설과 고난

을 떠올리게 된다 . 명절이 되면 시민

들은 그곳에 가서 달콤한 과자를 사다 

먹으며 장춘의 옛맛을 음미하곤 한다 . 

바로 정풍진 ( 鼎丰真 ) 과자가게이다 . 

장춘 정풍진 본점 2 층에 위치한 력사

전시관에 들어서면 곳곳에서 지난 백

년 동안의 소소한 기억들이 묻어나고 

있음을 느낄 수 있다 . 

정풍진의 창시자인 절강성 소흥 출

신의 왕신서 ( 王信瑞 ) 는 10 여세에 

아버지를 따라 산해관을 넘어 동북으

로 왔다 . 처음에는 관성구의 한 작은 

음식점에서 심부름군으로 일했다 . 

그 당시 똑똑하고 부지런한 데다가 

사람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했기에 모

두들 그를 ‘왕근쾌 ( 王勤快 )’라고 불

렀다 . 

시간이 지나면서 왕신서는 점점 자

체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과자를 

만들기 시작했다 . 드디여 1911 년 ( 청

조 선통 3 년 ) 에 왕신서는 업계에서

의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첫번째 과자 

생산작업장인 ‘정풍진’을 열었으며 바

람대로 사장이 되였다 . 정풍진은 처음

에 장춘 시내 대마로 부근 ( 후에는 억

풍신발가게 , 亿丰鞋店 ) 에 있다가 나

중에 장춘 대마로와 사마로가 만나는 

곳으로 이전했다 .

당시 생산작업장 이름을 ‘정풍진’이

라고 짓기까지 왕사장은 많이 고심했

다 . ‘정 ( 鼎 )’은 고대의 취사도구로 

삼족정립 ( 三足鼎立 ) 하여 대대로 전

승하는 장사의 길상여의 ( 吉祥如意 )

를 상징하고 ‘풍 ( 丰 )’은 풍년을 상징

한다 . ‘진 ( 真 )’은 신용을 생명처럼 

간주하고 진품에 실속 있는 가격을 

견지하며 로인이나 어린이 할 것 없

이 모든 고객을 속이지 않겠다는 경

영 리념을 표시한다 . 이러한 아름다

운 함의를 담은 정풍진은 파란만장한 

길을 걸어오면서 점점 더 발전해가고 

있다 .

정풍진은 ‘우수한 재료와 기술 , 품

질과 맛 ( 真料、真技、真品、真味 )’

이라는 품질관을 견지하면서 시대의 

발전에 발맞추어 남방 풍미 제품과 북

방 전통 풍격을 일체로 융합했다 . 그

렇게 제작한 과자는 1,000 여종에 달

한다 . 정풍진은 제품 품질에 대한 높

은 기준과 엄격한 요구를 지금까지 굳

건히 지키고 있기에 각종 영예는 물

론 광범한 소비자들의 아낌없는 찬사

를 받고 있다 . 정풍진은 선후하여 중

국유명상표 , 상무부 제 1 진 ‘중화로

자호’, ‘길림성급 무형문화유산’ 등 근 

100 개의 영예를 수상했다 .

시장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

오늘날 ,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선한 경

험을 추구한다 . 따라서 ‘오래된 것’들

도 점점 더 귀중해지고 있다 . 정풍진

이 내뿜는 그 진맛은 장춘 시민 모두

의 기억 속 맛일 뿐만 아니라 력사의 

흐름 속에서 아직도 그 

여운이 가득 남아있는 문

화 흔적이기도 하다 .      

   / 손맹번 류향휘 기자

정풍진 , 백년 전통명가의 맛과 멋 사방에 퍼지다

2025 년 CBA 올스타 주말전이 2 월 28 일부터 3 월 2 일까

지 길림성 장춘시 오환체육관에서 개최되였다 . 이에 앞서 이

번 대회를 맞이하여 장춘시는 여러차례의 롱구카니발 행사

를 열었는데 크게 인기를 누렸다 . 활동은 롱구게임구역과 기

계게임구역을 마련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.

2025 롱구협회 3V3(U12 팀 ) 경기는 올스타 카니발의 분

위기를 한껏 고조시겼다 . 40 명의 어린 선수들이 열띤 각축

을 펼친 가운데 선수들이 점프해서 슛하는 모

습에서 그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. 현장의 시민

과 관광객들도 롱구운동의 매력을 만긱했다 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 손맹번기자

주말 롱구카니발

체육문화 활력 더하다

▲ 장춘 정풍진 본점 2 층의 력사전시관에 있는 ‘큰 월병’

▲ 그 옛날 월병을 제작하던 도구들

▲ 제품을 고르고 있는 시민들

▲ 정채로운 롱구경기 현장

◀ 슛을 하고 있는 어린 롱구선수

▲ 활동에 참가해 선물을 받은 
시민들

정풍진의 현재 모습

80, 90 년대의 정풍진 모습    / 정풍진 제공

▲ 각양각색의 특색 제품들    / 정풍진 제공


